* 성령강림주일 예배 순서 

1. 기 다 림

예배로의 부름 ------------------ wait for the Lord ------------------- 음향팀
시작의 말씀 ------------------- 사도행전 2장 1절 ------------------- 인도자

* 행 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드라마 ------------------------ 기다리는 사람들 ----------------- 드라마팀

찬양 ----------------- 거룩하신 성령이여, 주님 우리게 ---------------- 찬양팀
2. 임    함

중보기도 --------------------------------------------------- 신현관 목사

찬양 --------------- 성령이 오셨네(1절:찬양팀 / 2절:다함께) ------------ 찬양팀

말씀봉독 ----------------- 사도행전 2장 37-42절 --------------- 송희정 권사

말씀선포 --------------------------------------------------- 양성목 목사
말씀선포 후 기도 -------------------------------------------- 양성목 목사

3. 임함의 결과

영상 ---------------------------------------------------------- 영상팀

결단의 찬양 ----------- 우리 주의 성령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 ----------- 찬양팀

드라마 ------------------------ 나아가는 사람들 ----------------- 드라마팀

4. 나 아 감

위탁의 말씀 ------------------------------------------------ 양성목 목사

축도 ------------------------------------------------------ 양성목 목사

* 나눔의 시간
* 나눔의 시간 (인도: 양성목 목사)

1. 안내 말씀

1) 예배당 뒤에 여러분이 갖다 놓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되도록 한 사람 앞에 하나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모두 일어나셔서 다른 분들을 만나 장미를 서로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최소 3명 이상 만나서 인사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 찬양 –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눈에 사랑이 ~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  우리 안에 사랑이 사랑이 ~ 

* Tip (성령강림절의 관습1))

중세 시대 어떤 교회에서는 오순절에 비둘기를 그려 놓은 원반이 천장에서 아래에 있는 회중을 향해 내려오게 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그 후에는 종종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람들 위에 장미를 던지기도 하였다. 13세기 프랑스에서는 예배 도중 흰 비둘기를 날렸고 식탁 위에 비둘기를 매달아 두는 풍습을 따르는 가정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급한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예배 도중 트럼펫을 사용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오순절 다음 날에 종교극이 상연되었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패가 팔리기도 했다. 교회와 대학에서는 에일(ale)이라는 맥주를 만들어 팔아 빈민과 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관습을 특수한 지역을 벗어나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그 가운데서 발생되는 새로운 경험적 신앙을 찾는 기도회나 기타의 집회가 새로운 관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이 오순절 동안은 교회가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 아래서 성장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새로운 관습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1)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334~35쪽





